
2024년 장애인선교주일 예배 자료 

1. 예배로의 부름 – 다함께 
인도자 ;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  
         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  
         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을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   
         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누가복음 4:18~19)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회  중 : 장애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 모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 나  
        라를 위해 부름 받은 한 가족임을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인도자 : 하나님은 영이시니,
회  중 :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다함께 :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해 하나  
        되게 하소서. 

2.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드리는 공동기도 – 다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로부터 존중을 받으시며,
차별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시며,
손상이 장애가 되지 않고, 장애가 불이익을 가져오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장애인, 비장애인,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고르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이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차별하는 어떠한 시험에도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는 하늘의 뜻을 외면하는 
모든 악한 생각과 행위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 된 우리 가운데 영원히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3. 결단과 다짐 – 다함께 
인도자 ;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같은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협  
        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것을 다짐하며 함께 결단합시다. 
        첫째, 성경공부, 친교, 봉사 등 교회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장애를 가진 교우  
        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동역할 수 있도록 교회는 배려해야 합니다. 장애가 있  
        다고 해서 교회 봉사 또는 행사에서 배제시켜서는 안 되며,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 안에서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회  중 : 힘을 다하겠습니다. 
인도자 : 둘째, 장애 교우들도 교회 안 이곳저곳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 교우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회  중 :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인도자 : 셋째, 시각, 청각 장애인들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  
        도록 배려하겠습니다. 시각 장애 교우를 위한 점자 찬송가와 성경, 청각 장  
        애 교우를 위한 수화 설교 등 교회는 장애 교우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    
        다. 
회  중 :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인도자 : 넷째, 교회 안에 있는 장애 교우들에게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대해서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교회가 나눔과 섬김의  
        실천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습니다. 
회  중 : 고민하겠습니다.  
인도자 :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요, 같은 동역자임을 늘 기억하며, 서로를  
        섬기고 나누는 아름다운 지체들이 되겠습니다. 
회  중 : 아름다운 지체들이 되겠습니다. 

4. 파송의 말씀 – 다함께 
인도자 : 하나님의 자녀 된 여러분, 주님 주신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 평화의 복음  
        을 증거하십시오.
회  중 : “장애에 대한 편견과 불평등을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자유로운 사  
        회를 만드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아멘. 

* 출처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장애인소위원회


